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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커창 총리 상하이 첫 방문 기업은?

앞으로는 중국에서 교육 종사자

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성

범죄 기록을 열람한다. 18일 중국

최고인민검찰원(中国最高人民检察

院)은 자사 웨이신 공식 계정에 ‘교

직원 진입 시 성범죄 정보 열람 제

도 설립에 대한 의견’을 발표했다. 

이 ‘의견’에서 말하는 ‘성범죄 정

보 데이터’는 형법 제 236조, 237조

에 해당하는 강간, 강제 음란행위, 

아동과 강제 음란행위 등으로 인

민법원에서 재판에 기소 또는 불기

소, 행정 처벌을 받은 사람의 정보 

모두 해당한다. 

학교에서는 교사, 행정직원, 청소 

인력 및 경비까지 모든 학교 내에서 

근무하는 사람들은 채용 전 성범죄 

정보 데이터를 열람하도록 한다. 또

한 교사 임용고사 응시 전에도 이 

정보 데이터를 열람하도록 한다. 

만약 이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가 

확인될 경우 바로 채용이 거부된다. 

지방 교육 기관에서 교직원에 대한 

성범죄 기록을 열람하지 않았거나 

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을 했을 

경우 상급 교육기관은 이에 대한 시

정 명령을 내리고 관련 책임자를 처

벌한다. 이 ‘의견’에서 말하는 학교

는 초, 중, 고교를 포함한 유치원까

지 해당한다.                      이민정 기자

상하이가 지하철역에 마스크 자

판기를 설치했다. 23일 상해발포    

(上海发布)에 따르면, 선통지하철

그룹 (申通地铁集团)은 마스크를 

깜빡하고 나온 승객들을 위해 마

스크 자판기를 설치, 현재 413개 지

하철 역에 700여대의 자판기 설치

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. 

마스크 자판기 제품은 승객들의 

다양한 요구를 감안해 3개입 성인

용, 3개입 어린이용, 20개입 등 3종

이 제공된다. 결제는 즈푸바오, 웨

이신 등 이동 결제로 가능하다. 가

격은 3개에 6위안이다. 

윤가영 기자

교육종사자 채용 시 ‘성범죄 기록’ 열람

상하이 지하철역, 마스크 자판기 설치

中 최대 음성 콘텐츠 공유 플랫폼 ‘히말라야 과기’

범죄 전과 확인되면 채용 ‘거부’

700여대 설치, 3개 6元

위챗(微信)을 사용하는 사람이

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

이 바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친구 

목록에 추가돼 있는 것이다. 일명 

‘유령 친구’들이 많아질수록 한번

에 정리하지 못해 쓸데없이 친구 

목록만 길어져 불편을 겪는다. 이 

때문에 최근에 중국에서는 ‘유령 

친구 목록 정리’ 일명 칭펀(清粉)

이라는 서비스 시장이 블루오션

을 떠올랐다. 저렴한 가격에 누구

나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중국

인들이 이용했지만 오히려 개인 

정보를 고스란히 업체에 넘겨주

는 꼴이 됐다. 

23일 계면신문(界面新闻)에 따

르면 중국 중앙티비(CCTV)에서 

이 ‘칭펀’ 서비스 문제를 집중 보

도하며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

유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. 보도

에 따르면 올해 9월 한 남성은 한 

동안 연락이 없던 선생님으로부

터 이 위챗 칭펀 서비스를 추천

하는 메시지를 받았다. 이상하게 

여긴 남성이 직접 선생님께 연락

을 하자 이 선생님이 최근 칭펀 

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말을 들었

다. 결국 서비스 업체에서 선생님

의 아이디로 지인들에게 이 서비

스 광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. 

칭펀 서비스는 타오바오나 시

엔위(闲鱼) 사이트에서 손쉽게 

구매할 수 있다. 가격은 몇 위안

에서 몇 십원으로 다양하다. 기

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

한 업체를 골라 칭펀 서비스를 구

매했고 입금이 확인되자 자신의 

QR코드를 스캔하라는 메시지를 

받았다. 해당 코드를 스캔하자 자

신의 주계정이 성공적으로 다른 

기기에서 로그인됐다. 해당 기기

에서 자신의 위챗 계정의 (유령)

친구 목록 삭제를 하는 것이다. 

서비스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

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웨이신 보

안센터에서는 “업체에서 해당 고

객의 로그인 권한을 얻은 후 큐알

코드를 따로 저장해 범죄에 악용

할 수 있다”며 해당 서비스 이용

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. 

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

던 고객들은 바이러스 감염, 개인 

대화 기록 노출, 계좌정보 노출 및 

기타 친구에 광고 메시지 전송 등

의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. 

위챗 측은 만약 이미 서비스를 

이용한 경우라면 위챗 로그인 비

밀번호를 변경한 뒤 로그인 장치 

관리 본인이 등록하지 않은 기기

의 로그인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

고 말했다.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

위챗에서 직접 관리할 가능성에 

대해서는 말을 아꼈다. 

이민정 기자 

위챗 친구 목록 정리서비스가 
개인정보 유출?

지난 21일 리커창(李克强) 국무

원 총리가 상하이 시찰에 나섰다. 

이날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방문

한 기업이 있어 언론의 관심을 받

고 있다.

중국정부망(中国政府网)에 따르

면 이번 상하이 시찰 중 리 총리가 

방문한 기업은 동영상 공유 기업인 

상하이 히말라야(上海喜马拉雅科

技) IT회사였다. 리 총리는 이 기업

을 방문하면서 “2년 전 티베트에서 

히말라야 산맥을 보았고 오늘 상하

이에서 또 다른 히말라야를 보았

다”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오디오 

콘텐츠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이 기업은 일종의 애플의 팟캐스

트와 비슷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음성 

콘텐츠 공유 플랫폼 ‘히말라야(喜马

拉雅)’ 앱 운영사다. 이 앱은 현재 모

바일 유저만 6억 명이 넘어서며 음

성 콘텐츠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고 

있다. 특히 국내 유저뿐만 아니라 

5000만 명이 넘는 해외 유저를 보유

하고 있어 중국 문화 수출에도 큰 역

할을 수행하고 있다.

현재 히말라야에는 오디오북을 

비롯해 명사들의 강연, 심지어 유

명 피아니스트 랑랑(郎朗)의 음악 

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마

련되어 있고 약 700만 명이 넘는 

방송자들이 328 종류의 테마를 방

송하고 있다. 특히 현재는 개인 방

송자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방송

(CCTV), 인민일보평론, 시나망, 포

브스 등 5000여 개의 유명 매체와 

바이두, 알리바바, KFC, 로레알 등 

3000여 개의 브랜드가 앞다투어 

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민정 기자


